
의사협회 도덕성 치명타
비만 캠페인에 한국Roche가 4억6000만원 후원

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을 상대로 비만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비만치료제를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기업으로부터

거액의 후원금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. <화학저널 2002년 4월22/29일자 P.29 참조>

의사협회에 따르면, 의사협회는 3월말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비만캠페인을 벌이면서 비만캠프와 비만버스 운

행 등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로 비만치료제 제니칼을 생산·판매하는 한국Roche로부터 4억6000만원을 지원 받

았다.

이에 대해 의료제도 민주화추진운동본부는 최근 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비만캠페인에 한국로슈가 행사지

원금을 제공한 것은 전체 의사의 명예에 누가 될 수 있는 만큼 후원금품 내용과 회계 처리내용을 공개하라 고

요구했다.

또 의협이 만든 비만안내 홍보책자에 후원사의 제품을 소개, 결과적으로 제니칼을 광고한 것이 아니냐고 추

궁했다.

이와 관련해 의사협회 주수호 홍보이사는 비만캠페인을 벌이게 된 것은 비만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

만성질환이라는 인식아래 비만에 대한 정확한 의학지식을 전달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이어트에 따른

피해를 줄여보자는 의도였으며 홍보책자에 행사를 후원한 한국로슈 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사의 관련제품도 똑

같은 비중으로 소개한 만큼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고 해명했다.

또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차원에서도 기업체의 후원을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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